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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가고 있는 추신수가 한국인 

야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안타를 기

록했다.(사진)

추신수는 지난 17일, 메이저리그 데뷔 14년 만에 올스

타전에 출전해 2타수 1안타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이

에 텍사스 지역 방송 매체‘WFAA’는 18일“추신수가 

전반기 레인저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였다.”며 팀 

내 유일한 올스타 선수라고 치켜세웠다. 

20일‘OSEN’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매체는“만 36

세 추신수는 7년 계약 5번째 시즌을 맞아 지명타자로 

62경기, 외야수로 28경기를 뛰었다. 타율 .293 출루율 

.405 장타율 .506을 기록하며 18홈런 43타점을 올렸다. 

텍사스 선수 중 유일한 올스타에 발탁돼 커리어 목표를 

성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단일 시즌 6번째

로 긴 51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텍사스 

구단 기록이기도 하다.”며“이 기간 추신수는 타율 .337 

출루율 .469 장타율 .596을 기록하며 65안타 47볼넷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단순 기록뿐만 아니라 베테랑으로서 존재 가치도 인

정받았다. 이 매체는“지난 9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

에서 추신수가 9회 3루 내야안타로 구단 기록을 바꿨을 

때 동료들부터 박수를 받는 장면이 그의 클럽하우스에

서 베테랑 리더십을 보여주는 증거”라며“추신수의 일

관적인 프로의식은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다. 기록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다.”고 전했다. 

7월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맞춰 이적될 가능성도 언급

됐다. 이 매체는“추신수는 2016년을 제외하곤 대부분 

시즌을 풀로 뛰며 건강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36세다. 기

본 지명타자로 수비에서 비중이 낮다.”며“그는 텍사스

에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고, 팀이 그를 이적시

키기 위해선 많은 연봉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의문의 여

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추신수는 올해 연봉 2,000만 달러 가치를 하고 

있다.”며“2,000만 달러 연봉을 받는 에릭 호스머(샌디

에이고), 야디어 몰리나(세인트루이스), 트로이 툴로위

츠키, 러셀 마틴(이상 토론토), 알렉스 고든(캔자스시티) 

그리고 부상으로 지난해부터 뛰지 못하고 있는 데이비

드 라이트(뉴욕 메츠) 등의 다른 야수들에 비해 추신수

의 성적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2018년 추신수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힘

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텍사스에서 추신수는 최고로 가

치 있는 선수”라고 거듭 치켜세웠다.

한편‘블리처리포트’는 17일 웨이버 트레이드(구단이 

선수의 의견을 묻지 않고 트레이드하는 것) 마감 시한

(7월 31일)을 앞두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41

승 56패)로 올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 대비가 중요한 텍

사스가 추신수의 트레이드를 예측했다. 이 매체는“추

신수의 연봉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은 

경험이 풍부한 추신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

명했다.

“추신수, 연봉 2000만 달러 가치 있다”


